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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에 환경세 포함하라!
한명숙 환경부 장관, 교통세수 20%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 요구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이부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심포지엄에서 

현행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던 교통세 부과시한 연장 논의와 맞물려 교통환경세로

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포지엄에서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교통세 세수의 20%인 2조원 가량을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장관은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개편하고 2001년 기준 10

조5000억원에 달하는 교통세수의 20%를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 연료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는 혼잡비용과 환

경비용이 포함되지만 지금까지는 교통세 전액이 교통시설 투자에만 사용돼 왔다”며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변경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을 환경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도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모든 

에너지원에 환경오염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단계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해 세수의 20%를 환경개선 사업에 활

용하되, 이후 난방․산업용 연료인 등유와 중유, 석탄에도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부문에 탄소세나 유황세, 에너지세 등 다양한 형태

의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도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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